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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한국학교, 개교19주년 기념행사 개최

다솜한국학교는 3월 11일 개교 19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짐 볼 함께 옮기기 모습 (사진 다솜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소재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3월 11일(현지시간) 개교 19

주년 맞이 행사를 열었다. 1교시에는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으며 이어 운동회가

진행됐다. 특히 운동회는 코로나19 관계로 4년 만에 개최됐다.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 주제는 ‘나의 보물 1호를 소개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 가장 즐거

웠던 날’, ‘한국학교 선생님, 사랑, 봄’ 등이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열린 4년 만에 운동회

백일장과 그림그리기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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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한국학교는 3월 11일 개교 19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이어 학생들은 휘날리는 만국기 아래서 국민체조를 하는 것으로 운동회을 시작했다. 운동회

에서는 신해윤 선생님의 전체 지도로 ▲이인삼각 ▲콩주머니 던지기 ▲쟁반으로 공 옮기기

▲스피드 퀴즈 ▲큰 줄넘기 ▲짐 볼 함께 옮기기 ▲장애물 달리기 등 게임이 진행됐다.

특히 스피드 퀴즈에서 학생들은 ‘안창호’ ‘청출어람‘등 어려운 단어들도 배운 내용을 기억하

고 있다가 맞춰 자리에 함께한 부모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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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다솜한국학교)

최미영 교장은 “큰 줄 넘기에서는 보조교사들과 선생님들도 공중부양 하듯이 붕붕 날아올랐

고, 학생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잘 넘었다”라면서 “가장 즐거워했던 게임은 짐 볼 함께 옮기기

게임이었는데 함께 하기 때문이 더 즐거웠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남진 이사장은 “개교 19주년을 축하하며 오늘까지 학교가 계속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힘

을 모아 주신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께 함께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자”라면서 “앞으로도 계

속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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